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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모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다섯가지 제언

최상태 목사는 3명의 성도로 개척한 화평교회가 2000명 규모의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32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8개 교회를 분립 개척했고, 아홉 번째 분립교회는 본인이 다시 한 번 개척목사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개척의 자리, 2020년 설립된 흩어진화평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최상태 목사의 목회철학은 변함이 없었고, 흩어진화평교회 역시 지금까지 건강한 지역교회로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담은 책<흩어지는 목회>에서 최목사는 그의 목회철학의 근간으로 ‘한 사람’목회 철학을 제시합니다. 그가 자신의 목회 여정을 통해 공동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의 목회 철학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을 기억할 때, 이러한 목회 철학은 작게는 3~10명 단위의 소그룹에서도 ‘작은 교회’를 위한 적용사항으로 마찬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그는 한 사람 목회 철학에 집중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소그룹에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포인트로 번역하여 소개해 봅니다.

첫째, 공동체 사역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에 집중한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그룹 출석 인원이나, 소그룹이 함께 만나서 진행하는 행사가 한 사람에 대한 관심 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늘 소그룹의 관심 지향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소그룹이 한 사람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그 목적은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우는데 있지 단지 좋은 관계만 형성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을 헌신하고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과정을 거치기까지 소그룹은 공동체 관계 안에서 그를 돌보고 격려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돌봄과 섬김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거쳤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끊어져서는 안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갈 4:19)를 하는 마음으로 소그룹 사역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넷째, 소그룹의 규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그룹의 인원이 늘어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가족과 같은 인원의 소그룹 환경이기에, 소그룹이 부흥하여 인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지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을 이루도록 분가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의 홀로서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한 소그룹이 성장하여 새로운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인내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면 새로운 소그룹을 이끌 만큼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고가 드는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일, 영원한 결실을 거두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그룹이 진정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지, 교육과 훈련을 권면하고 있는지, 돌봄과 섬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소그룹을 세워가고 있는지, 인내로 다음 리더를 세워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 이 글은 <흩어지는 목회>(최상태, 국제제자훈련원) ‘한 사람 목회철학’ 챕터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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